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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44년 12월 3일  켄터키, 커빙턴 

서 원  1970년 8월 9일  켄터키, 커빙턴 

사 망  2024년 11월 30일  켄터키, 커빙턴 

매 장  2024년 12월 4일  켄터키, 커빙턴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카 6,8) 

 

메릴린 수 폴츠는 쌍둥이 여동생 메리 캐서린을 포함해 네 명의 딸들 중 세 번째 아이였다. 

부모님인 랄프와 로지나(손더맨) 폴츠는 신앙과 사랑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메릴린은 켄터키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세인트 세실리아 초등학교에 다녔고,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노틀담 아카데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962년에 졸업했다. 

1966년에 간호조무사로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9월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메리 제이나 수녀는 1985년까지 켄터키 커빙턴의 성 찰스 공동체와 켄터키 모어헤드의 성 

클레어 의료 센터(켄터키 대학교 성 클레어)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1988년에 간호학 

학위를 취득하면서 노던 켄터키 대학교에서 간호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다. 그 후에는 루르드 

홀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나중에는 간호 책임자로 일했다. 수녀는 18년 이상 동안 자신의 

많은 간호 재능으로 노틀담 공동체를 지원했다. 

 

2006년, 간호사로서 충만했던 여러 해를 보낸 후, 메리 제이나 수녀는 삶의 변화를 요청했고, 

비지팅 엔젤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지역 노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동반해주었다. 2008년에는 다시 공동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수녀는 관구 본원 

의료 간호사가 되었다. 예약된 병원 진료와 응급실 방문, 수술에 수녀들을 데려다 주고, 

처방전 및 기타 의료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수녀는 의료 분야의 대변인이 되었다. 메리 

제이나 수녀는 2021년 세인트 찰스 공동체 수녀원으로 은퇴할 때까지 사도직을 계속했다. 

 

최근에 메리 제이나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암이 재발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녀의 자매들이 수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강한 가족 유대를 볼 수 있었다. 11월 

30일 저녁, 수녀는 가족과 수녀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평화롭게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메리 제이나 수녀는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항상 기꺼이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했다. 

수녀는 하느님께서 그토록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사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참된 영예로 

여겼다. 수녀는 조용한 성품과 성실성과 연민으로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이다.  

 

이제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평화의 품 안에 있기를.  


